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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입술은 각질층이 매우 얇아 수분증발에 취약하며, 노화 과정에서 주름이 증가하고, 붉은색을 잃으며, 

볼륨이 감소하게 된다. 매력적인 입술을 가지기 위해 시행되는 지방이식, 필러 주입을 대체하기 위한 성분에 

대한 연구는 아직 보고된 바가 거의 없으며, 최근 새로운 지방세포의 수를 증가시키는 것이 인체 내 지방을 

늘릴 수 있는 방법으로 제안되고 있다. 우리는 선행연구에서 지방줄기세포를 지방세포로 분화 유도하는 천연 

물질로써 요엽후박나무 추출물(Magnolia officinalis bark extract)의 우수한 효능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는 요엽후박나무 추출물이 바이오 프린팅으로 제작한 지방 유사 구조체에서 지방(lipid droplet)의 양을 증가시

키면서 분화를 촉진시킴을 3D 수준에서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입술 주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주름 사진으로 부터 명암값의 표준편차(SDGV)를 J 이미지 소프트 웨어를 사용하여 측정함으로써 객관적 

측정 방법을 확립하였고, 주름 정도에 따른 입술 주름 그레이드를 도출하여 정량화하였다. 결과적으로 요엽후

박나무 추출물 1%를 함유한 제품을 12주간 사용했을 때, 입술 주름을 유의하게 개선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

다. 본 연구 결과는 요엽후박나무 추출물이 지방줄기세포를 지방세포로 분화 유도하는 효능을 가지며, 이러한 

효능이 입술 주름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따라서 요엽후박나무 추출물은 입술 

주름과 볼륨을 개선하는 화장품 후보 소재로 적용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Abstract: Lips have a defect in maintenance of moisture due to their thin layer. As aging progresses, lips lose volume 

and redness, and become wrinkled. Fat grafting and filler surgery have been used to achieve attractive lips, but little 

research has been reported to develop better materials to replace the present methods. Recently, a study suggests that 

the increase of adipocyte number can be enhancing the expansion endogenous fat. In previous study, we identified 

that the efficacy of Magnolia officinalis bark extract (MOBE) was effective on the induction of adipogenic differentiation. 

In this study, we confirmed that MOBE enhanced the differentiation of human adipose-derived stem cells on the fat 

mimic 3D structure built by 3D bioprinting method From further experiments in human, we established a method to quantify 

the severity of lip wrinkle by measurement of standard deviation of gray value using Image J software. Finally, we found 

that topical treatment with 1% MOBE formulated lip balm significantly improved the lip wrinkle after using for 12 wee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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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입술은 신체 부위 중 움직임이 많은 부위 중 하나로, 끊

임없는 수축과 팽창을 겪게 된다. 또한 입술은 다른 부위

의 피부보다 각질층이 매우 얇아 수분증발에 취약하며 식

습관, 물리적 자극, 건조한 날씨와 같은 외부 자극에 의해 

쉽게 손상된다[1,2]. 이러한 원인들로 인해 노화가 진행되

어 입술의 매력적인 형태를 잃고 주름이 증가하며 붉은색

을 잃어가는 등의 노화 징후가 나타나게 된다[3-7].

입술에 발생한 노화 현상을 개선하여 주름 없이 매끈하

고 볼륨 있는 매력적인 입술을 가지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

이 시도되어 왔으며[8,9], 한 가지 방법으로 식약처에서 인

증한 주름 개선 기능성 고시 성분을 이용하여 나이가 들수

록 감소하는 콜라겐을 증가시켜 줌으로써 입술 주름을 개

선하는 방법이 보고되었다[10]. 이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는 히알루론산 필러를 주입하는 방법과 자가 지방을 이식

하는 피부과 전문적 시술이 시행되고 있다[11,12]. 이는 다

른 방법에 비해 우수한 효과를 나타내지만 비용이나 시술 

과정 및 시술 후 관리의 번거로움, 부작용에 대한 우려 등

이 존재한다[13]. 즉, 현존하는 입술 관리 방법은 각각의 

장단점이 뚜렷이 존재하며 이를 보완하여 부작용 없이 효

과를 줄 수 있는 기술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최근 TRPV1 

관련 기작을 통해 입술 볼륨을 증가시키는 소재나 지방층

을 증진시키는 시작과 관련된 소재 및 기술에 대한 연구가 

주목받고 있다[14,15]. 

얼굴에서 피하 지방층은 전체적인 볼륨감과 함께 매끈

한 곡선을 유지해주어 보다 이상적인 페이스 라인을 구축

하게 해준다[16,17]. 특히 볼 부위에 지방이 없으면 생기 

없는 얼굴로 보이기 쉬우며 뼈의 윤곽이 드러나 강한 인상

을 주게 된다[18]. 즉, 알맞은 위치에 적당량의 지방은 동

안 얼굴로 가꿀 수 있는 좋은 방법이지만 지방층 또한 피

부 노화에 따라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며[19], 또한 지방의 

감소에 의해 얼굴 볼륨이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

었다[20]. 피부 지방층에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방전구세포나 지방줄기세포를 지방세포로 분화 유도하

여 지방층을 강화하는 전략이 제안되고 있다[15,21].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요엽후박나무 추출물(Magnolia officinalis 

bark extract)을 이용하여 지방줄기세포 분화 촉진 효능 및 

입술 주름 개선 효능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요엽후박나무는 목련과 목련속에 속하는 90종의 나무 

중 하나로, 우수한 항산화 및 항염 효능을 가져 일본과 중

국에서 오랫동안 약초로 이용되어 왔다[22,23]. 가장 대표

적으로는 위장평활근을 이완시키거나 타액과 위액의 분비

를 촉진시키는 기작을 통해 위장질환 치료에 활용되었다

[24,25]. 피부와 관련된 요능으로는 요엽후박나무가 가지는 

항산화 효능에 의한 피부 질병 치료에 대한 연구가 보고된 

바 있으며 일본목련(Magnolia obovata)의 추출물 및 그 주

요 성분인 magnolol은 UV나 염증 및 산화 스트레스 등에 

반응하여 진행되는 피부 광노화 과정의 주요 관여 인자인 

NFκB가 핵 내부로 이동하는 과정을 억제함으로써 피부 

광노화를 예방한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었다[26,27]. 

요엽후박나무 추출물의 주요 성분으로는 α,β-pinene, 

limonene, magnolol과 honokiol 등이 있으며, 그 중 약리학

적인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된 성분은 앞서 언급한 magnolol

이다. Magnolol은 요엽후박나무 추출물과 유사하게 항염 

효능 및 스트레스로 인한 위궤양에서 보호 효능을 가진다

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으며[25] 이 외에도 근수축 억제

[28], 암 전이 억제[29]에 대한 효능이 보고되었다. 또한 

magnolol 및 honokiol이 NFκB의 하위 pathway인 MEKK-1

을 억제함으로써 항염 효과를 가진다는 연구결과가 보고

된 바 있다[30]. 또한 쥐의 지방전구세포를 이용한 연구결

과로 magnolol은 PPAR-γ 및 하위 유전자들의 발현을 촉

진함으로써 지방전구세포의 지방세포로의 분화를 촉진한

다는 사실도 보고되었다[31]. 그러나 요엽후박나무 추출물

을 처리하여 피부 주름 혹은 볼륨이 개선되는지 여부에 대

한 직접적인 연구결과는 아직까지 보고된 바가 없다. 따라

서 본 연구는 요엽후박나무 추출물이 바이오 프린팅으로 

제작한 3D 구조체에서 지방세포 분화를 촉진시키는지 확

인하고, 입술 주름 및 보습 개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규

명하고자 하였다.

In conclusion, these findings suggest that MOBE has great potential, as a cosmetic ingredient, to reduce the lip wrinkle 

through the effect of promoting adipogenic differentiation.

Keywords: lip wrinkle, human adipose derived stem cell, adipocyte differentiation, Magnolia officinalis bark ex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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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료 및 실험 방법

2.1. 세포배양 및 시약

인간지방유래줄기세포는 ㈜세포바이오(한국)으로부터 

공급받았으며, 10% fetal bovine serum (FBS, Thermo 

Scientific, USA), penicillin 50 U/mL, streptomycin 50 μg/mL 

(Invitrogen, USA)을 첨가한 Human adipose tissue-derived 

MSC growth medium (㈜세포바이오, Korea) 배지를 사용하

여 37 ℃, 5% CO2가 공급되는 배양기에서 배양하였다. 3D 

dispending system을 이용하여 1 X 106개의 세포를 hydrogel 

mixture에 seeding 하였다. 지방줄기세포 분화 실험을 위해 

세포가 포함된 hydrogel scaffold를 100 μg/mL insulin, 2.5 

mM isobutylmethylxanthine, 4 μM dexamethasone, 4 μM 

indomethacin이 첨가된 분화용 배지에서 배양하면서 실험 

물질들을 4일간 처리한 뒤 분석을 진행하였다.

본 실험에서 사용한 요엽후박나무 추출물은 보락(한국)

으로부터 구매한 것으로, 나무의 껍질만을 채취하여 초임

계추출법으로 제작되었으며, hihg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HPLC)를 이용하여 추출물의 성분을 분석하

였다. Magnolol, honokiol 및 양성대조군인 rosiglitazone은 

Sigma-Aldrich (US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2.2. 3D 바이오프린팅

Hydrogel을 골격으로 한 인간지방유래줄기세포가 포함

된 지방유사 구조체 제작을 위해 한국화학연구원(KRICT, 

Korea)에 세팅되어 있는 3D 프린팅 시스템을 이용하였다

[32]. 이 3D 프린팅 시스템은 x-y-z stage, dispenser, syringe 

nozzle, compression controller, 컴퓨터 시스템(Protek, Korea)

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포 분사 시스템의 압력은 650 kPa, 

속도는 150 mm/s로 세팅되었으며, 디스펜서 내부는 지속

적으로 일정한 공기압으로 유지되었다. hydrogel 혼합물에 

30 mg/mL alginate, 0.5 mg/mL gelatin, 0.5 mg/mL type I 

collagen (Sigma-Aldrich, USA) 을 첨가하여 세포와 함께 넣

어준 뒤 200∼300 μm 크기의 노즐을 이용하여 분사시켜 

주었다. 분사된 3D 구조체는 경화시킨 뒤 growth medium

으로 옮겨 세포를 배양해주었다.

2.3. 형광 이미지

인간지방유래줄기세포의 분화를 유도하고 4일 뒤 4% 

formaldehyde를 15 min 처리하여 세포를 고정시켜 주었다. 

고정된 세포에 BODIPY 493/503 (Invitrogen, USA)를 30 

min 처리한 뒤 PBS로 3번 washing 후 형광 현미경(Eclipse 

Ti2, Nikon, Japan)을 이용하여 관찰하였고, 이미지 촬영을 

위해 Nikon (Japan)사의 카메라(DS-Ri2) 및 NIS-Element Br 

(basic research) software를 이용하였다. 형광의 정량화를 위

해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 Prism 6 software (GraphPad, 

USA)를 이용하였다.

2.4. 피험자 및 임상시험 조건

입술 주름 개선에 대한 임상시험은 생명윤리위원회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Korea)의 승인(LGHH- 

20180223-AA-03) 후 ㈜LG생활건강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표준 운영지침 및 임상시험 기준에 따라 실시되었다. 입술

에 주름이 많은 20 ~ 50대 성인으로 피부에 외관상 큰 이

상이 없으며 시험 시작 전 1달 내에 피부과 시술 경험이 

없는 건강한 피시험자 8명(1차), 12명(2차)을 선정하였다. 

피험자의 성별은 여성으로 한정하였고, 그 이유는 첫째로 

노화에 따른 입술 피부 두께 감소율이 남성보다 여성에서 

더 확연하기 때문에[33] 실험 결과 관찰에 용이할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는 남녀 189명을 대상

으로 시행한 입술 관련한 사전 설문조사에서 입술 케어에 

대한 관심도 및 립제품 사용 빈도가 여성에서 월등히 높아 

실험 참여에 여성이 보다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

이다.

1차 시험의 경우 12주, 2차 시험의 경우 2주 동안 인체

시험을 진행하였으며, 인체 시험용 제품은 요엽후박나무 

추출물 1%를 적용하여 제조하였다. 다른 제품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루 3회 이상 입술에 발라 흡수시켜 사용

하도록 하였다. 시험 대상자가 시험제품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 특별한 피부 이상반응은 없었다. 

2.5. 입술 주름 측정

입술 주름 평가를 위해 Janus-1 (PIE, Korea)를 이용하여 

사진 촬영을 실시하였다. 입술 주름의 정량화는 Image J를 

이용하였으며, 주름이 깊을수록 이미지 상에서 진한 명암

을 나타내는 원리를 이용하여 주름의 명암값을 도출하였

다. 아랫입술 중에서도 눈에 잘 띄고 깊은 주름이 많은 중

앙 부분을 피험자마다 일정한 길이(얇은 입술의 경우 230 

pixel, 보통 이상 입술의 경우 300 pixel)만큼 선택한 뒤 

1pixel 마다 해당하는 gray value를 구해주었으며 전체 선택

한 범위에 해당하는 gray value 값을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또한 이 그래프에서 pixel별 gray value 값을 이용하여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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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차를 구하고 이를 standard deviation of gray value 값으로 

나타내었다. 

2.6. 입술 보습 및 색 측정

입술 보습 평가를 위하여 시험대상자는 실내온도 20 ~ 

25 ℃, 습도 40 ~ 60%의 항온항습 조건에서 10 min 간 안

정을 취하여 입술피부 표면 온도와 습도를 동일 환경에 적

응시킨 후 실험을 진행하였다. 피험자가 안정을 취하는 동

안에는 음식물 및 수분 섭취를 제한하였다.

입술 보습은 보습 측정용 probe (Janus-1, PIE, Korea)를 

이용하였으며 매 측정 시 동일한 부위인 아랫입술 중앙 지

점을 측정하였고, 각 측정은 2번 반복 수행하여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입술 색은 CR-400 (Konica Minolta, Japan)을 이용하여 입

술 보습 측정한 동일한 부위를 측정하였다. 각 측정은 3회 반

복 수행하여 평균값을 구하였다. 

2.7. 통계처리

본 연구의 실험 결과는 평균값 ± 표준편차로 나타내었

다. 통계적 유의성은 Wilcoxon rank sum test (SPSS verion 

21, IBM, USA)로 분석하였으며, 유의성 검증 결과는 * p < 

0.1, ** p < 0.05로 표시했다. 

3. 결과 및 고찰

3.1. 요엽후박나무 추출물의 지방줄기세포 분화 촉진 효능

요엽후박나무 추출물이 줄기세포를 지방세포로 분화를 

유도하는지 확인해보기 위하여 3D 바이오프린팅 시스템을 

이용하였다. Hydrogel을 골격으로 한 인간지방유래줄기세

포를 분화용 미디어에서 배양하면서 요엽후박나무 추출물

을 함께 4일간 처리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요엽후박나무 

추출물의 주요 구성 성분은 magnolol과 honokiol이 1 : 1 비

율로 포함되어 있음을 HPLC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고(data 

not shown) 요엽후박나무 추출물과 함께 성분 magnolol과 

honokiol도 각각 처리하였다. 양성대조군으로는 rosiglitazone

을 처리하였다. 분화 유도 4일 후 세포를 고정시키고 

BODIPY로 염색하여 lipid droplet을 형광현미경을 이용해 

관찰하고 각 실험군별 결과를 가장 잘 나타내는 대표 구역

에 대한 이미지를 Figure 1A에 나타내었으며, 각 이미지의 

형광 세기를 정량화하여 Figure 1B와 같이 그래프로 나타

내었다.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물질을 처리하지 않은 

음성 대조군과 비교하였을 때 요엽후박나무 추출물이 지

방줄기세포를 지방세포로 분화 유도되어 지방량이 증가하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요엽후박나무 추출물은 magnolol, 

honokiol 및 양성대조군으로 사용한 rosiglitazone보다 지방

세포로의 분화 효능이 뛰어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A)    (B)

Figure 1. Effect of M. officinalis bark extract (MOBE) on adipogenesis in 3D-cultured human adipose-derived stem cells. (A) MOBE 

(5 μg/mL), Magnolol (M, 2.5 μg/mL), Honokiol (H, 2.5 μg/mL) and rosiglitazone (R, l μM) were treated for 4 days. After that the 

differentiated adipocytes were stained with BODIPY. (B) Quantification of adipocytes stained with BODIPY in (A) using GraphPad 

Prism 6 soft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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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입술 주름 측정법 및 주름 정도에 따른 그레이드

입술 역시 다른 피부와 마찬가지로 노화할수록 본래의 

구조를 잃어 빈약하고 주름 많은 입술이 된다. 우리는 in 

vitro에서 요엽후박나무 추출물이 피하지방층의 변화를 유

도해 입술에 나타나는 다양한 노화 징후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대표적인 노화징후인 입술 주름 개선

을 확인하고자 다음 연구를 진행하였다. 입술 주름 측정법

은 지금까지 잘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미지 기반의 주름 측정에 대한 기존 보고를 참고하여

[10,34,35] 이미지로부터 입술 주름 측정의 기준을 세우고

자 Figure 2와 같이 3가지 그레이드를 도출하였다. 2.4에 

설명한 방법으로 입술 주름을 측정하였을 때, 깊은 주름이 

많을수록 픽셀별 gray value의 편차가 커 Figure 2의 severe 

그래프와 같이 높낮이 변화가 심한 그래프를 형성하게 되

고, 주름이 없고 옅을수록 Figure 2의 weak 그래프와 같이 

높낮이 변화가 거의 없는 일직선에 가까운 그래프를 형성

하게 된다. 이 그래프의 높낮이 변화를 정량화하기 위해 1

부터 300pixel 까지 gray value의 표준편차 값(SDGV) 을 구

하였으며, 그 결과 SDGV 값이 클수록 주름이 진하고 

SDGV 값이 작을수록 주름이 옅은 상관관계를 가졌다

(Table 1). SDGV 값 및 입술 주름의 심한 정도에 따라 입

술 주름 그레이드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주름이 가장 옅

은 그룹은 그레이드 1에 해당하며 이 그룹의 SDGV는 6이

하였고, 주름이 중간 정도의 그룹은 그레이드 2에 해당하

며 이 그룹의 SDGV는 6이상 9미만이었다. 마지막으로 주

름이 가장 심한 그룹은 그레이드 3에 해당하며 이 그룹의 

SDGV는 9이상이었다. 입술 주름 그레이드와 SDGV 기준

은 제품 도포 후 주름 개선 효과를 해석하는 과정에 활용

하였다.

3.3. 요엽후박나무 추출물의 입술 주름 개선 효능

In vitro 실험에서 확인하였던 요엽후박나무 추출물이 가

지는 지방줄기세포의 지방세포로의 분화 촉진 효능이 실

(A) (B)

Figure 2. The measurement method of lip wrinkle and grading. Lip wrinkle severity was measured through getting standard 

deviation of gray value (SDGV) at the defined area by a yellow line. (A) Images of lip using Janus and quantification of lip 

wrinkle by ImageJ software. (B) Gray value profile.

Lip wrinkle grade
Lip wrinkle

severity
Range of SDGV

Grade 1 Weak SDGV < 6

Grade 2 Mild 6 ≤ SDGV <9

Grade 3 Severe SDGV ≥ 9

Table 1. Grading of Lip Wrinkle in regarding to SDG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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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사람의 입술 주름 개선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기 위

하여 요엽후박나무 추출물을 1% 함유한 제품으로 인체 적

용 시험을 실시하였다. 야누스를 이용하여 촬영한 일반광 

이미지를 분석하여 SDGV 값을 얻었으며 이를 비교하여 

요엽후박나무 추출물에 의한 입술 주름 개선율을 도출하

였다. 4주 간격으로 총 12주에 걸쳐 실시한 측정 결과, 

Figure 3A에서 볼 수 있듯이 SDGV 값이 서서히 감소하여 

12주차에는 0주차의 SDGV 값(6.8) 대비 약 16.2%의 SDGV 

감소율을 보였다. 특히 12주 분석 결과는 0주차 SDGV 값

과 비교했을 때 유의미한 수준의 차이를 보여주었고(p < 

0.1) 이를 통해 요엽후박나무 추출물이 입술 주름 개선 효

과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ure 3B의 대표 

이미지에서도 육안으로도 구별되는 수준으로 주름이 개선

됨을 확인하였다.

또한, 실험에 참여한 사람을 대상으로 Table 1에서 나누

었던 그룹에 따라 요엽후박나무 추출물에 의해 주름이 개

선되는 양상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Table 2에서 볼 수 있듯이 모든 그룹에서 유사한 수준의 

개선율을 보였으며 특히 mild 정도의 입술 주름을 가진 그

레이드 2 그룹에서 피험자 개선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

다. 그러나 모든 그룹에서 참여 인원이 많지 않아서 유의

미한 수준의 차이는 아니었기 때문에 향후 더 많은 인원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3.4. 요엽후박나무 추출물의 입술 보습 개선 효과

피부 보습력의 감소는 노화로 인한 주름형성의 간접적

인 요인이 된다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다[36]. Ezure 등은 

지방줄기세포가 분화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아디포카인

에 의해 히알루론산 합성이 촉진된다는 사실을 보고하였

으며[37], 히알루론산은 물과의 결합력이 매우 우수한 세

포 외 기질이므로 우리는 요엽후박나무 추출물이 입술 보

습에도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였다. 입술 보습 외에 밝기 

및 색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입술 보습을 측

정하고 색차계를 이용하여 입술 밝기 및 입술 색을 측정하

였다. 요엽후박나무 추출물 1%가 적용된 제품을 2주간 도

포하였고, 그 결과 Figure 4A에서 보는 것과 같이 입술 보

습이 0주차와 비교하여 약 35.8% 개선되었으며, 육안으로

도 확연한 각질 개선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Figure 4B). 

이는 제품 사용 전과 비교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를 나타내었다(Figure 4A, ** p < 0.05). 그 외 입술 밝기 및 

입술색은 요엽후박나무 추출물과 큰 연관이 없었다(data 

not shown). Figure 3과 Figure 4의 결과를 비교해 보면, 피

부 보습력 개선 효과는 주름 개선이 확인된 시간보다 확연

히 짧은 것을 알 수 있으며(2주 vs. 8주) 보습력이 증가한 

피험자의 경우 주름도 개선되는 경향을 보였다(data not 

shown). 표피 수분량 증가는 피부의 유동성을 증가시켜 주

   (A) (B)

Figure 3. The improvement of lip wrinkles after topical application of the lipstick containing MO. (A)Time-course change of lip 

wrinkles at 4-week interval measured by SDGV (n = 8, * p < 0.1). (B) Representative pictures of subject with weak lip wrinkle at

0, 4, 8, 12 weeks after topical application (Janus).

Lip wrinkle 
severity

0w 12w
Rate of 

reduction (%)

Weak (n = 3) 5.3 ± 0.6 4.4 ± 0.8 16.9

Mild (n = 4) 7.2 ± 0.7 5.9 ± 1.7 18.0

Severe (n = 1) 9.8 8.5 13.2

The results are expressed as the means ± S. D 

Table 2. The Change of SDGV in Each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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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 개선과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기존 보고를 토대로 

후박추출물에 의한 보습력의 증가는 주름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으며[36], 입술 보습력 

증가와 주름 개선 간의 직접적인 연관성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4. 결  론

입술은 매력을 나타낼 수 있는 대표적인 피부 부위로써 

주름 등의 노화 징후 없이 매끈하고 볼륨있는 입술을 유지

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니즈가 증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입술의 진피 혹은 지방층을 타겟으로 한 입술 볼륨 및 주

름 개선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보고되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반영한 의료적 시술이 개발되거나 다양한 입

술 케어 제품도 출시되고 있다. 우리는 본 연구에서 지방

줄기세포의 지방세포로 분화를 촉진하는 요엽후박나무 추

출물이 입술 주름 개선에 미치는 효능을 확인하였다. 요엽

후박나무 추출물은 3D 배양 시스템에서 지방줄기세포를 

지방세포로 분화를 유도하였고, 인체 적용 시험에서도 입

술 주름과 보습 개선 효능을 나타내었다. 결론적으로, 피

부의 지방층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요엽후박나무 추출물

은 입술에 발생하는 다양한 노화 징후를 해결해줄 수 있는 

항노화 소재로써, 입술의 볼륨, 주름 및 보습 개선을 위한 

후보 소재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는 측면에서 본 연

구의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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